
P V C파이프, 중소기업“각축”
럭키·한양 사업포기…진양·고리·신우 등 개발경쟁

P V C파이프 시장이 한양화학과 럭키의 사업포기로 중소기업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워지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 럭키가 지난 6월1일, 한양화학이 8월2 7일 각각 P V C사업을 포기, 원료판매에만

치중할 것으로 보여 국내 PVC 시장은 진양·고리·신우 등 중·소기업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.

현재 P V C업계는 발포부분에서는 K S규격 표시 획득 기업은 6 0여개에서 지난 6월8일 평화프라스틱

현대프라스틱 중앙화학 등 6개사가 규격미달 및 질저하로 K S표시를 정지당하기도 했다.

3중발포관 부문에서는 한양화학과 고리의 경쟁

에서 한양화학이 자체사정으로 사업을 중단했

다.한양화학은 시장점유율이 9 1년 5 3 . 2 %에서 9 2

년에는 4 9 %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에도 고전을

면치 못했었다.

고리는 한국통신에서 발주하는 K S M - 3 4 1 3에 한

국프라스틱협동조합을 통해 4 5 %에 해당하는 1 2

억원 상당의 G L F를 관납한 바 있다.

또한 고리는 충격파장중첩의 원리를 이용한 다층공합 출자법에 의한 H i－3 P개발에 성공, 강관 및

주철관 대체용으로 판매할 예정으로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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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P V C파이프생산판매현황 (단위：1 0 0만원,  M/T)

 1 0 8 , 8 5 0 － 1 3 3 , 4 3 5 － 1 5 0 , 0 0 0 －

 1 0 3 , 8 0 7 9 3 0 , 9 1 7 1 3 1 , 2 4 4 1 1 8 , 5 0 9 1 4 7 , 0 0 0 1 3 3 , 0 0 0

1 9 9 0 1 9 9 1 1 9 9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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